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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소가 강진을 알게해 줬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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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일 주일간 강행군(?)하다 보니,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정신수양을 많이 했네요.

백련사와 다산초당은 언제든 다시 가고푼 남도 최고의 명소라해도 부족할 게 없을듯 하고,

모란과 배롱나무, 그리고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에 둘러쌓여 있는 영랑생가 또한 매년 봄마다 다시 가고픈 곳이구요.

가는 곳, 지나는 길 마다 볼 수 있는 배롱나무는 한 여름에 꽃을 피울테니, 여름에 찾는 강진도 운치가 있을 듯합니다.

제가 묶은 "내미농박" 사장님의 따뜻함 또한 잊지 못할겁니다. 깨끗한 방과 부족한 게 없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,

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지가지 나물반찬과 끼니 때마다 준비해 주신 생선구이는, 어디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내미농박만의 "특식"이라고나 할까

요..^ 식후에 숭늉대신 내주시는 "콩차" 또한 특별한 맛이었습니다..^

그리고, 내미농박 묵으실 분들은, "진순"(내미농박에 있는 진돗개)이 산책좀 시켜주세요.

주인아저씨 닮아서 좀 무뚝뚝하지만, 온순하고 사람 좋아하는 착한 아이입니다. 같이 산책하면 아주 좋아합니다..ㅎ

강진을 알 수 있도록,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강진군청에도 감사드려요.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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